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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5억 명에 달하는아시아인의최대스포츠축

제인 제18회 하계아시안게임이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인도네시아자카르타와팔렘방지역에

서열린다

동계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하계아시안게임은

4년마다늘같은해에열린다하계아시안게임은올

해대형국제스포츠이벤트의마지막을장식한다

남반구에자리한세계최대의섬나라인도네시아

는 1962년 제4회 자카르타 대회에 이어 56년 만에

하계아시안게임을개최한다

이번대회에는45개나라에서약1만명에육박하

는 선수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0개 종

목 463개 세부경기에걸린메달을놓고아시아체

육인들이우정의대결을펼친다

올해아시안게임은 2020 도쿄하계올림픽을앞둔

전초전이라는점에서각별한의미를띤다

우리나라는 카드로 하는 두뇌 게임인 브리지를

제외한 39개 종목에 약 10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다 선수단규모는북한과종목별단일팀구성결과

에따라달라질수있다

아시안게임에선 육상 수영과 같은 올림픽 정식

종목 외에도 볼링 카바디 세팍타크로 스쿼시 등

과같은비올림픽종목도열리기에메달수가올림

픽보다훨씬많다

경기는 자바 섬에 있는 수도 자카르타와 수마트

라섬남부에있는팔렘방에서나뉘어열린다

자카르타에선 대회 개폐회식을 비롯해육상 수

영 야구소프트볼 배구 등 대다수 종목의 경기가

벌어진다 팔렘방에선여자축구 볼링 철인 3종 테

니스등 11개 종목의경기가치러진다 대회개막을

3개월남짓앞두고막바지시설공사가한창이다

1998년 제13회 방콕 대회 이래 5개 대회 연속종

합순위 2위에오른대한민국은이번대회에서도 2

위수성을목표로내세웠다

그러나그간2진급선수를파견해온일본이안방

에서열리는도쿄하계올림픽에서최고의성과를내

고자 이번 대회에 종목별 1진 선수를 보낼 것으로

알려져우리나라의목표달성에빨간불이켜졌다

체육회는 6월 30일엔트리마감후 7월초께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단의 목표를

공개하고 주요 선수들이 각오를 밝히는 미디어데

이행사를진행할참이다

올해 아시안게임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남북

단일팀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급물살을탄남북관계

는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거쳐이전에전

혀경험하지못한새로운단계에접어들었다

남북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같은 해 세

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두번단일팀을결성

했고 남북 해빙 무드를 타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최초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코리아를

구성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전 세계에 감

동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평창의 아이콘이

됐다

남북은이번아시안게임에서역대국제대회11번

째로 개회식 공동입장을 하고 한반도기를 앞세운

단일팀을 종목별로 여러 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

이나온다 당장탁구를비롯한 56개종목이단일

팀구성에긍정적인의사를나타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3일 스위스 로잔에서 셰

이크아흐마드알사바 (OCA)회장과아시안게임남

북공동입장과단일팀구성에따른엔트리확대를상

의한다 이미아시안게임국가대표로선발된우리선

수들이피해를보는일은절대없어야하므로종목별

엔트리증원허용이단일팀구성의열쇠가될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남북 56개 종목 단일팀 구성 훈풍

인도네시아서 56년만에개최

도쿄올림픽앞둔전초전

한국 6년 연속 2위 목표

39개 종목 1000명 파견아시안게임 D100

보성군청의 문유라(28)와 광주시청 소속의 문정

선(19)이 2018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은빛

바벨을들어올렸다

문유라는 지난 5일 경남 고성 역도전용경기장에

서열린대회일반부여자 69급에서인상 101

용상 128 합계 229으로 은메달 3개를 획득했

다

인상 1차시기에서 95을 들어올린 문유라는 2

차에서 101을 기록했고 3차 104에 실패했다

용상에서도 131kg을도전한 3차에서실패해 2차에

서성공한 128으로최종기록이남았다

문유라의 이번 기록은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당

시보다 인상과 용상 각각 1씩을 더 들어올린 것

으로올시즌에대한기대감을높였다

문정선은일반부여자 48급에서인상 70용

상 92 합계 162으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문정선역시 3차시기에서도전기록을성공하지못

하면서 2차에들어올린기록으로메달이확정됐다

광주시청 박건영(20)은 일반부 여자 53급에서

인상 63 용상 83 합계146으로 모두 4위를

기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1부리그) 디종에서 활

약하는 권창훈(24)이 한국 선수로는 박주영(FC

서울)에이어역대두번째로프랑스무대에서한

시즌두자릿수득점에성공했다

디종의권창훈은 7일열린 20172018 리그1 36

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34분 선제골에 이어 후

반 20분세드릭얌베레의결승골까지돕는 특급

활약을펼치면서팀의 31 대승을이끌었다

이날득점으로권창훈은이번시즌정규리그에

서 10호골을 작성하며 두 자릿수 득점의 기쁨을

만끽했다

한국선수가프랑스무대에서한시즌두자릿

수 득점을 올린 것은 20102011 시즌 AS모나코

에서 12골을 넣었던 박주영 이후 7년 만이자 역

대 두 번째다 유럽 무대로 폭을 넓히면 차범근

설기현 박주영 박지성 손흥민 석현준 황희찬

에이어 8번째로 한 시즌 두 자릿수득점에 성공

했다

갱강을상대로투톱스트라이커로선발출전한

권창훈은전반 5분만에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아쉬움을 맛본 권창훈은 마침내 전반 34분 역습

상황에서발렌틴호지의도움을받아페널티지역

중앙에서왼발슈팅으로선제골을뽑아냈다

전반을 10으로끝낸디종은후반시작과함께

권창훈 슈팅으로 공세를 이어갔지만 후반 12분

갱강의펠릭스에보아에게헤딩동점골을내주며

주춤했다

승부의추가균형을이루자권창훈이결승골에

힘을 보탰다 디종은 후반 18분 코너킥 상황에서

권창훈의 몸을 맞고 흐른 볼을 얌베레가 결승골

로만들면서승기를잡았다

자신의역할을 100% 수행한권창훈은후반 26

분 훌리오 다바레스와 교체됐고 디종은 후반 추

가시간나임슬리티의쐐기골이터지면서 31완

승을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황희찬(22)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한

잘츠부르크가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5시즌연속우승타이틀을따냈다

잘츠부르크는 7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끝난 슈투름 그라츠와 2017

2018 정규리그 33라운드 홈경기에서 41로 이겼

다

이날 승리로 잘츠부르크는 정규리그 3경기를

남기고 승점 77을 기록 2위 슈투름 그라츠(승점

63)와승점차를 14점으로벌리면서남은경기결

과에상관없이우승트로피의주인공이됐다

이로써잘츠부르크는 20132014시즌부터이번

시즌까지무려 5시즌연속우승의위업을달성하

고통산 12번째챔피언에올랐다

잘츠부르크 조기 우승 확정에는 1골 1도움을

작성한황희찬의발끝이큰몫을했다

황희찬은전반 40분선제골을내주고 01로끌

려가던전반 추가 시간에녹음웨푸가 찔러준패

스를 오른발 발리슈팅으로 동점골을 뽑았다 정

규리그 5호골이자 시즌 13호골(정규리그 5골컵

대회 3골유럽클럽대항전 5골)이다

후반 9분두예칼레타카르의역전결승골이터

진 잘츠부르크는 후반 20분 코너킥 상황에서 황

희찬의 백헤딩 도움을 받은 제롬 온게네의 헤딩

쐐기골로승리를확신했다

잘츠부르크는후반 38분무나스다부르의추가

득점으로 41 대승에 마침표를 찍고 5시즌 연속

정규리그우승의기쁨을만끽했다 연합뉴스

보성군청문유라광주시청문정선 은빛 바벨

은메달을목에걸고기념촬영을하고있는문유라

전국남녀역도선수권

디종 권창훈

1골 1도움

리그 10호골

프랑스무대두자릿수득점

황희찬도 1골 1도움잘츠부르크 5시즌 연속우승


